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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창구 294곳,
새로 연 창구 20곳
은행 점포 감소와 대체수단 여섯 가지를 자료로 따져 본 결과

금융감독원이 2022년 3월에 낸 자료에 국내은행 점포 수가 있다. 2021년 말 6,094곳이고, 그해 311곳이

줄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4월에 낸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294곳이 줄었다. 같은 자료에 은행이

창구를 줄인 이유도 있다. 2022년 인터넷뱅킹이 처리한 입출금과 자금이체는 전체의 77.7%다. 2019년에는

60.4%였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옮겨 가지는 않았다. 한국은행이 2024년에 조사한 값을 보면 전체 지급수단 이용 건수

가운데 현금은 15.9%다. 가장 선호하는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꼽은 60대 이상은 30.2%다. 60대 이상의

모바일금융 이용률은 53.8%다.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59.3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목표로 삼은 70점을 넘긴 사람은 28.2%다.

정부는 창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둘지 정해 두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대체점포를 네 가지로

한정했고 자동화기기는 대체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6년 7월 20일에는 군 단위 총괄우체국

20곳에서 은행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대체수단이 실제로 마련될 때까지 지점을 닫지 못하게

했다. 연구소는 무엇을 두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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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거래할 금융회사를 정하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국내은행 점포 605곳이

줄었다. 2026년 7월에 문을

연 우체국 은행 창구는

20곳이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은행 창구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들이 창구를 대신하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2021년에 311곳, 2022년에 294곳의 국내은행 점포가 줄었다.

은행이 든 이유는 인터넷뱅킹이다. 2022년 인터넷뱅킹이 처리한

입출금과 자금이체는 77.7%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30.2%가 현금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의 모바일금융 이용률은 53.8%

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대체점포를 네 가지로 정했고

자동화기기는 여기서 뺐다. 2026년 7월 20일 시작한 우체국 은행

대출은 20곳에서 두 상품만 다룬다. 신청한 뒤 실행까지 이틀 이상

걸린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자주 가는 점포가 문을 닫는다는 안내를 받으면 대체수단이 무엇인지

물어 본다. 자동화기기만 남기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대체점포에

들지 않는다. 폐쇄 전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점포 수는 은행마다 집계 대상이 달라 자료마다 값이 어긋난다. 값이

갈리는 자리는 두 값을 모두 적고 각주에 기준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발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각주에는 원 발표기관과 발표일을 적었다.

일부 숫자는 언론 보도를 따랐다. 그런 숫자에는 각주를 달고 매체

이름을 적었다.

연구소가 곱하거나 나눈 값에는 계산식을 각주나 표 주석에 적었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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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창구가 사라진 자리

얼마나 줄었나. 그보다 먼저, 어디서 줄었나.

6,094곳
국내은행 점포 수

2021년 말 · 금융감독원

294곳
한 해 동안 줄어든 점포 수

2022년 · 금융위원회

77.7%
인터넷뱅킹이 처리한 입출금·

자금이체 비중

2022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2년 3월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을 냈다.1 2021년 말

점포는 6,094곳이다. 한 해 전 6,405곳에서 311곳이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은행 점포를 함부로 닫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냈다.2

그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294곳이 줄었다. 두 해에 605곳이다. 하루에

0.8곳꼴로 문을 닫았다.3

은행이 든 이유는 같은 자료에 있다. 2022년 인터넷뱅킹이 처리한 입출금과

자금이체는 전체의 77.7%다.2 2019년에는 60.4%였다. 세 해 만에 17.3%p

올랐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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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점포의 셋 중 둘은

수도권에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걸어서 갈 다른 점포가 남는다.

군 단위에서는 남지 않는다.

점포

은행이 직원을 두고 손님을

맞는 자리다. 지점과

출장소를 함께 센다.

자동화기기만 놓아 둔

자리는 점포로 세지 않는다.

2022년 말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은 2억 704만 명이다.4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등록한 값이라 사람 수와 같지 않다.

그 뒤로도 계속 줄었다

2026년 2월 여러 언론이 같은 값을 전했다. 2025년 9월 말 점포는

5,523곳이다.5 2021년 말 6,094곳과 견주면 571곳, 9.4% 적다.3

다만 이 숫자는 자료마다 어긋난다.6 어느 은행을 넣는지, 출장소를 세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표 1> 2021년과 2022년에만 605곳이 줄었다

국내은행 점포 수와 한 해 순감소 (단위: 곳)

시점 점포 수 한 해 순감소 자료 등급

2020년 말 6,405 1차

2021년 말 6,094 311 1차

2022년 말 5,800 294 파생

2024년 말 5,645 2차

2025년 6월 말 5,545 2차

2025년 9월 말 5,523 2차

주: 1) 2020년과 2021년 값은 금융감독원 발표 원문이다.1 2022년 감소 294곳은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이고,2 2022년 말 5,800곳은

6,094에서 294를 뺀 값이다.3

2) 언론은 2020년 말을 6,427곳 또는 6,404곳으로, 2024년 말을 5,645곳 또는 5,625곳으로 적었다.6 집계 대상 은행 수와 출장소 포함

여부가 달라 생긴 차이다. 빈 칸은 확인하지 못한 값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2022.3.31), 금융위원회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2023.4.13) 전재본과 언론

보도를 정리.

어디서 줄었나

최근 5년간 사라진 점포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있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옮긴 보도를 보면 67%다.7 셋 중 둘꼴이다.

도시지역 1㎢당 점포 수는 서울이 4.23곳이다.8 제주를 뺀 나머지 시·도는

모두 2곳이 되지 않는다. 서울이 두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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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가 없어도 현금은 뽑을 수

있다. 기기까지 없으면 현금

자체에 닿지 못한다.

자동화기기

현금을 넣고 뽑는 기계다.

현금을 뽑기만 하는 기기와

넣고 뽑기를 함께 하는

기기를 묶어 부른다.

4대 은행은 점포의 63.5%에서 71.5%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9 지역 농·축협은

4,867곳 가운데 수도권 몫이 25.4%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새마을금고는 458곳, 4대 은행은 98곳이 있다.10

새마을금고가 4.7배 많다. 경북 봉화군 주민은 영주나 안동까지 버스로 왕복 두

시간을 쓴다.

성인 10만 명당 점포 수는 우리나라가 12.7곳,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5.5곳이다.8 우리가 2.8곳 적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점포가 줄었다는 이유로 거래 은행을 옮길 필요는 없다.

어디가 가까운지 알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2장

현금을 뽑을 곳이 줄었다

현금을 여전히 주로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15.9%
전체 지급수단 이용 건수 가운데 현금

비중

2024년 · 한국은행

30.2%
60대 이상이 현금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

2024년 · 한국은행

53.8%
60대 이상의 모바일금융 이용률

2024년 · 한국은행

자주 가는 점포에서 문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는지 본다. 창구 옆

게시판에 붙인다.

확인하는 곳 · 영업점 출입구와 창구 게시판, 거래 은행 앱의 알림 항목

1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은행 점포 두 곳의 이름과 거리를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은행 누리집의 영업점 찾기 화면. 우편번호를 넣으면 나온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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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24년에 지급수단 이용 행태를 조사했다.11 건수로 세면 현금이

차지한 몫은 15.9%다. 여섯 번에 한 번꼴이다.

가장 선호하는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꼽은 60대 이상은 30.2%다.11 다른

연령대는 2%대에서 5%대다. 여섯 배가 넘는다. 앞의 15.9%와는 재는 방법이

달라 그대로 견주지 않았다.

모바일금융은 빠르게 퍼졌다. 최근 한 달 안에 쓴 성인은 81.3%다.11 2021년

65.4%에서 15.9%p 올랐다.

60대 이상은 53.8%다. 2021년 28.9%에서 24.9%p 올랐다.12 오른 폭이 전체

성인보다 크다.

그래도 60대 이상의 46.2%는 최근 한 달 동안 모바일금융을 쓰지 않았다.12 열

명 중 다섯 명에 가깝다. 이들에게 남은 길은 창구와 자동화기기다.

<표 2> 60대 이상은 모바일금융 이용률이 27.5%p 낮다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률 (단위: %, %p)

구분 전체 성인 60대 이상

2024년 이용률 81.3 53.8

2021년 이용률 65.4 28.9

오른 폭 15.9 24.9

주: 이용률은 최근 1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쓴 사람의 비율이고, 오른 폭은 연구소가 뺀 값이다.12

현금이 차지한 건수 비중 15.9%는 연령대별로 공개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현금 선호 응답

30.2%는 재는 방법이 달라 그대로 견주면 어긋난다.11

자료: 한국은행,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2025.3.25)

전재본을 정리.

기기도 함께 줄었다

은행 자동화기기는 2020년 말 37,537대에서 2025년 6월 29,810대가 됐다.13

7,727대가 줄었다.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16개 은행 값을 두 매체가 같게 전했다. 2024년 말

30,384대로 3만 대에 가까워졌다.14

기기 한 대를 두는 데 드는 돈은 한 해 1,000만 원 안팎이다.14 손님이 적은

자리부터 은행이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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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가 창구를 대신한다고

이름 붙었다. 그 가운데 대출을

다루는 것은 우체국

20곳뿐이다.

은행대리업

은행이 아닌 곳이 은행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2026년 7월 20일

우체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지역 농·축협은 자동화기기 16,246대를 두고 있다.9 은행이 뺀 자리를

상호금융이 메우는 구조다.

영국은 현금 인출의 90%를 자동화기기가 맡는다.15 기기가 사라지면 현금에

닿는 길이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다.

창구가 없어도 기기가 있으면 현금은 뽑는다. 기기까지 없으면 그 길이 끊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현금을 미리 많이 찾아 둘 필요는 없다. 뽑을 자리를 알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3장

대신 들어선 것들

이름이 아니라 규모와 업무 범위로 본다.

20곳
은행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한

총괄우체국

2026년 7월 20일 · 금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4곳
우체국 창구에 상품을 맡긴 은행

2026년 7월 · 금융위원회·우정사업본부

2일
우체국에서 신청한 대출이

나가기까지 걸리는 최소 기간

2026년 7월 · 금융위원회·우정사업본부

집이나 일터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자동화기기 자리를 두 곳 이상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앱의 자동화기기 찾기 화면, 편의점과 우체국 안 기기

1

다른 은행 기기와 편의점 기기에서 돈을 뽑을 때 붙는 수수료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누리집의 수수료 안내 화면, 기기 화면의 확인 단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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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0일 군 단위 총괄우체국 20곳에서 은행 대출을 다루기

시작했다.16 국민·신한·우리·하나 네 은행이 상품을 맡겼다.

다루는 상품은 개인신용대출과 새희망홀씨 두 가지다.16 예금과 카드,

주택담보대출은 들어 있지 않다.

신청한 뒤 돈이 나가기까지 이틀 이상 걸린다.16 우체국 직원이 서류를 받아

은행에 넘기고, 은행이 심사한 뒤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 7월 13일 네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17 정부는

2027년에 지역과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16

먼저 있던 것들

우체국은 이미 다른 은행의 입출금을 대신 처리해 왔다. 금융 업무를 다루는

우체국은 2,500여 곳이고 그 가운데 1,350여 곳이 농어촌에 있다.18 넣고 찾고

조회만 되고, 이용은 한 달 평균 61만 건이다.

이동점포는 차에 창구를 실은 것이다. 2025년 10월 기준 12개 은행이 36대를

굴렸고 정기 운행 지점은 43곳이다.19

고기능 무인기기는 화면 너머 직원과 이야기하며 서류를 처리하는 기계다. 5대

은행이 2025년 2월 말 779대를 두었다.20

공동점포는 두 은행이 한 자리를 나눠 쓰는 방식이다. 첫 공동점포는 2022년

4월 경기 용인에 열었다.21

<표 3> 여섯 가지 가운데 대출을 다루는 것은 하나다

창구를 대신한다고 이름 붙은 수단의 규모와 업무 범위

수단 규모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우체국 은행대리업
20곳

(2026년 7월)

개인신용대출과

새희망홀씨 신청

예금·카드·주택담보대출

당일 실행

우체국 입출금 대행
2,500여 곳

(2024년 7월)
넣기·찾기·조회 대출·카드·상품 가입

이동점포
36대·43곳

(2025년 10월)

넣기·찾기,

예금과 적금 신규
대출

고기능 무인기기
779대

(2025년 2월)

통장·카드 발급,

비밀번호 변경
대출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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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규모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공동점포 확인하지 못함 두 은행의 창구 업무 새로 여는 곳이 거의 없음

편의점 특화점포 확인하지 못함 기기와 상담 창구 새로 여는 곳이 거의 없음

주: 규모는 자료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 그대로 견주면 어긋난다. 고기능 무인기기 779대는 5대 은행 값이고 그 뒤 철거한 곳이 있다.20

공동점포와 편의점 특화점포는 개점 수를 확인하지 못했다.21

자료: 금융위원회·우정사업본부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대체점포를 네 가지로 한정했다.2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다. 자동화기기는 여기에 넣지 않았다.

연구소는 이 결정을 옳게 본다. 기기는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우체국 대출을 미리 신청해 둘 필요는 없다. 어떤 상품이

되는지만 알아 두면 된다.

사는 곳이 군 단위라면 총괄우체국에서 은행 대출을 다루는지 물어

본다.

확인하는 곳 · 가까운 총괄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 고객센터

1

이동점포가 우리 동네에 언제 오는지 날짜를 확인해 달력에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누리집의 공지사항, 읍·면사무소 게시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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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을 쓰려면 화면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 능력이

나이에 따라 갈린다.

디지털 금융이해력

온라인에서 금융 거래를

하고 위험을 가려내는

능력을 점수로 잰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만든

기준을 쓴다.

4장

그것이 창구를 대신하는가

둔 것과 쓸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59.3점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

2025년 조사 · 자본시장연구원

28.2%
경제협력개발기구 목표 70점을 넘긴

성인

2025년 조사 · 자본시장연구원

63.7%
5대 은행 적금 가운데 직원을 만나지

않고 든 비중

2025년 · 자본시장연구원

이동점포는 돈을 넣고 찾고 예금을 새로 드는 일까지 한다. 대출은 다루지

못한다.22 창구에서 하던 일 가운데 대출이 빠진다.

고기능 무인기기는 창구 업무의 80% 넘게 다룰 수 있다고 은행이 밝힌다.20

현장에서는 카드 발급 단추가 꺼져 있는 기기가 확인됐다.

같은 보도에서 이용자 대부분은 그 기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20

우체국 창구는 넣고 찾는 일만 한다.18 대출은 2026년 7월에야 20곳에서

시작했다.

쓸 줄 아는가

대체수단 대부분은 화면을 다룰 줄 알아야 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잰 값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59.3점이다.23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목표로 삼은 70점을 넘긴 사람은 28.2%다.23 열 명 중 세

명이 되지 않는다.

5대 은행 적금 가운데 63.7%는 직원을 만나지 않고 들었다.24 열 명 중 여섯

명꼴이다. 나머지는 여전히 창구에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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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76.9%다.25 열 명 중 여덟 명 가까이다.

65세에서 69세는 93.9%인데 80세 이상은 49.1%다. 같은 노년층 안에서도

두 배 가까이 갈린다.

<표 4> 80세를 넘으면 인터넷 이용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연령대 인터넷 이용률 쓰지 않는 비율

65~69세 93.9 6.1

65세 이상 전체 76.9 23.1

80세 이상 49.1 50.9

주: 쓰지 않는 비율은 100에서 이용률을 뺀 값이다. 2024년 기준이고 언론 보도를 따랐다.25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 고령자 통계」를 옮긴 보도를 정리.

은행은 창구를 줄이면서 대체수단을 내놓았다. 그 수단은 화면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창구가 가장 필요한 사람과 대체수단을 가장 쓰기 어려운 사람이 같다. 이

겹침이 이 보고서의 답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앱을 새로 깔 필요는 없다. 지금 쓰는 은행 앱으로 확인하면

된다.

집 근처 무인기기로 통장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이 되는지 한 번 눌러

본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영업점 안이나 옆에 놓인 화면 달린 기기의 첫 화면

1

부모나 이웃 어른에게 은행 앱에서 이체까지 해 봤는지 물어 본다.

확인하는 곳 · 직접 물어보고, 못 한다면 앱에서 한 번 같이 해 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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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두 번 촘촘해졌다.

어겨도 벌을 주는 조항은 아직

없다.

사전영향평가

점포를 닫기 전에 손님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미리

재는 절차다. 은행 바깥

사람이 함께 본다.

5장

없앨 때 지켜야 하는 절차

절차를 두 번 고쳤는데 왜 결과가 비슷한가.

4가지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대체점포 유형

2023년 4월 · 금융위원회

2인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평가자

2023년 4월 · 금융위원회

311곳
사전영향평가 도입 첫해에 줄어든

점포

2021년 · 금융감독원

은행권은 2021년에 점포를 닫기 전 영향을 미리 재는 절차를 만들었다. 그해

311곳, 이듬해 294곳이 줄었다.2 속도는 거의 그대로였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절차를 다시 손질했다.2 대체점포 없이 문을 닫지

못하게 했고, 인정하는 대체점포를 네 가지로 한정했다.

사전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외부 평가자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렸다. 점포

운영현황 공시는 한 해 한 번에서 분기 한 번으로 바꿨다. 2023년 5월 1일부터

적용했다.

2026년 3월에 한 번 더 고쳤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2026년 3월 공동절차를 다시 고쳤다.26

사전영향평가 항목을 4개에서 8개로 늘렸다.

반경 1km 안에 같은 은행 점포가 있으면 평가를 건너뛰던 예외를 없앴다.26

현황을 보고, 영향을 재고, 대체수단을 정하는 세 단계를 밟게 했다.

의견을 듣는 기간은 최소 한 달이다. 반경 10km 안에 다른 점포가 없으면 두

달이다.27 문자와 우편, 창구 안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으로 알려야 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수도 움직인다. 수도권 밖에서 점포를 없애면

0.2점에서 1점을 깎고, 새로 열면 0.2점을 준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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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절차는 다섯 해 사이에 두 번 촘촘해졌다

은행 점포 폐쇄 절차의 변화

시점 무엇이 생겼나 무엇이 달라졌나 어긴 경우

2021년 사전영향평가 도입
닫기 전에 영향을

미리 잰다
제재 조항 없음

2023년 5월 대체점포 4가지 확정
외부 평가자 1인에서 2인,

공시 연 1회에서 분기 1회
제재 조항 없음

2026년 3월 평가항목 4개에서 8개
반경 1km 예외 삭제,

의견수렴 1~2개월

지역재투자평가

0.2~1점 감점

주: 2021년과 2023년 내용은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이다.2 2026년 3월 내용은 매체 네 곳,26 감점 폭은 매체 두 곳에서 맞춰 봤다.28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2023.4.13) 전재본과 언론 보도를 정리.

왜 결과가 비슷한가

이 절차는 은행권이 스스로 정한 규칙이다. 어겨도 벌을 주는 조항이 없다.29

지키는지 감독기관이 확인해 공표한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30

2023년 5월 새 절차를 적용한 뒤 폐쇄한 점포는 314곳이다.31 그 가운데 65%

인 204곳은 대체수단 없이 가까운 점포로 합쳤다.

대체수단을 둔 110곳의 두 배에 가깝다. 대체점포 없이 닫지 못하게 한 규칙이

있는데도 그렇다.

연구소는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린다고 본다. 서울에서 1km는 걸어서 15분이다.

군 단위에서 10km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거리다.

연구소는 공시부터 손봐야 한다고 본다. 분기마다 내는 공시에 무엇이

담기는지, 사전영향평가 결과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는 알기 어렵다.30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폐쇄 안내를 받으면 대체수단이 무엇인지 창구에 직접 물어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만 남기는 것은 대체점포에 들지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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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대체수단이 실제로

마련될 때까지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 미국은 닫는 것을 막지

않고 90일 전에 알리게 했다.

뱅킹허브

여러 은행이 요일을 나눠

쓰는 공동 창구다. 영국

우체국이 자리를 맡아

운영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좌를 미리 옮길 필요는 없다. 의견을 내는 것과 계좌를

옮기는 것은 별개다.

6장

영국과 미국은 어떻게 다뤘나

먼저 겪은 두 나라가 고른 방식은 서로 다르다.

14곳
영국이 현금 접근성 의무를 지운

금융회사

2024년 9월 · 영국 금융감독청

282곳
영국에서 공동 창구 설치를 권고한

누적 건수

2026년 7월 31일 · LINK

90일
미국 은행이 지점을 닫기 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영국은 2017년에 은행권 자율협약으로 시작했다. 2023년에 법을 고쳐

금융감독청에 현금 접근성 책무를 맡겼다.32

2024년 9월 18일부터 규정을 적용한다.33 지정한 금융회사는 14곳이다.

대체수단이 실제로 마련될 때까지 지점과 자동화기기를 닫지 못한다.

영국에서 현금에 크게 기대는 사람은 약 300만 명이다.33 무료 인출점은 1마일

안에 95.0%, 무료 현금 접근점은 3마일 안에 99.7%가 닿는다.34

지점을 정기적으로 찾는 예금계좌 보유자는 18%다.35 970만 명이다.

2017년에는 40%, 1,980만 명이었다.

디지털을 쓰지 않는 사람의 40%, 75세 이상의 30%가 지점을 정기적으로

찾는다.35 열 명 중 각각 네 명과 세 명이다.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문자나 설문에 답한다. 최소 한 달, 멀면 두 달

열려 있다.

확인하는 곳 · 은행이 보낸 문자와 우편, 창구에 놓인 설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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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주거래 지점이 문을 닫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다.35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인출이 어려워졌다는 사람은 26%, 입금이 어려워졌다는 사람은

22%다.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영국이 만든 대체 창구

영국은 지점을 닫으려 하면 현금 접근성을 먼저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누적

2,247곳, 공동 창구 설치 권고는 누적 282곳이다.36

실제로 문을 연 공동 창구는 200곳이고 정부 목표는 350곳이다.37

영국 우체국은 11,500곳이 넘고 인구의 99.7%가 3마일 안에 닿는다.37

<표 6> 세 나라가 고른 방식이 서로 다르다

한국·영국·미국의 은행 점포 폐쇄 규율 방식

항목 한국 영국 미국

규율 형식 은행권 자율규제 감독기관 규정 법률

폐쇄 자체 대체점포 있으면 가능
대체수단 마련 전

금지
막지 않음

사전 통지 1~2개월 의견수렴 평가 결과 공개
90일 전 통지,

영업점 30일 게시

대체 창구
우체국 20곳

이동점포 36대

공동 창구 200곳

우체국 11,500곳
따로 두지 않음

어긴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감독기관 제재 감독기관 제재

주: 미국은 자동화기기 폐쇄, 점포 이전, 가까운 점포와의 통합, 긴급 인수에는 통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38 한국의 우체국 20곳은 대출을

다루는 곳만 센 값이다.18

자료: 영국 금융감독청, LINK, 영국 우체국,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원문과 국내 언론 보도를 정리.

미국은 닫는 것을 막지 않는다

미국은 감독기관에 90일 전 사유서를 내고 손님에게도 90일 전에 알리게

한다.38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점이 5.6% 줄었다고

계산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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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가까이에 점포가 없는 지역이 217곳 늘었고 76만 명이 그런 지역에

새로 들어갔다.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증가율은 10.1%로 전국 6.4%보다

높다.

연방준비제도는 이 지역을 계속 세어 공개한다.40 도시는 2마일, 농촌은

10마일 안에 점포가 없으면 그렇게 센다.

연구소가 제안하는 네 가지

첫째, 대체수단이 실제로 문을 연 뒤에 닫게 한다. 우리는 대체점포를 정해

두었으나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

둘째, 점포가 없는 지역을 정부가 세어 공개한다. 미국은 거리 기준으로 센다.

우리는 그 지역이 몇 곳이고 몇 명이 사는지 알기 어렵다.

셋째, 분기 공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싣는다. 무엇을 재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 한 쪽이면 담긴다.

넷째, 우체국 대리 창구의 취급 상품과 지역을 늘린다. 정부가 2027년에

늘리겠다고 밝힌 그 계획이다.1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3월 개정 절차가 폐쇄 속도를 늦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적용한 지

다섯 달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첫째는 2026년 한 해 순감소가 100곳 밑으로

내려가는지다. 둘째는 대체수단 없이 가까운 점포로 합친 비율이 65%보다

낮아지는지다. 셋째는 우체국 대리 창구가 2027년에 몇 곳으로 늘어나는지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공시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내 동네 점포가 목록에

있는지만 보면 된다.

거래 은행의 점포 운영현황 공시를 한 번 열어 본다. 분기마다

올라온다.

확인하는 곳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점포 운영현황 항목

1

부모나 이웃 어른이 사는 지역의 점포가 몇 곳 남았는지 함께 세어 본다.

확인하는 곳 · 은행 누리집의 영업점 찾기 화면에 그 지역 이름을 넣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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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점포

은행이 직원을 두고 손님을 맞는 자리다. 지점과 출장소를 함께 센다.

대체점포

점포를 닫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네 가지다.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가 여기에 든다.

공동점포

두 은행 이상이 한 자리를 나눠 쓰는 점포다.

이동점포

차에 창구를 실어 정해진 날에 마을을 도는 방식이다.

창구제휴

다른 기관 창구에 은행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우체국 입출금 대행이 여기에 든다.

고기능 무인기기(STM)

화면 너머 직원과 이야기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발급받는 기계다.

은행대리업

은행이 아닌 곳이 은행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사전영향평가

점포를 닫기 전에 손님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미리 재는 절차다.

지역재투자평가

은행이 지역에 얼마나 자금을 돌렸는지 정부가 점수로 매기는 제도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17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38건 가운데 1차 자료가 16건으로

42.1%다.

1. [1차] 금융감독원 「’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2022.3.31),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4980)

2. [1차] 금융위원회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2023.4.13),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7493)

3. [1차] 한국은행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2025.3.25),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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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한국은행 「2022년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2023.3.7),

한국개발연구원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36173)

5. [1차]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제고 관련 연구」(2026.1). kcmi.re.kr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w?fid=28675&fgu=002001016&fty=004003)

6. [1차] 금융위원회·우정사업본부 「7월 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 시행」

(2026.7.14) 전재본. dazabi.com (https://dazabi.com/insurance_magazine/article.php?

id=35522)

7. [1차] 영국 금융감독청 「Access to cash」 규정 안내. fca.org.uk

(https://www.fca.org.uk/firms/access-to-cash)

8. [1차] 같은 기관 보도자료(2024.7.24). fca.org.uk (https://www.fca.org.uk/news/press-

releases/fca-confirms-plan-protect-access-cash-consumers-and-small-businesses)

9. [1차] 같은 기관 「Financial Lives 2024 survey · Retail banking」(2025.5). fca.org.uk

(https://www.fca.org.uk/publication/financial-lives/fls-2024-retail-banking.pdf)

10. [1차] LINK 「Bank branches & Banking Hubs」. link.co.uk

(https://www.link.co.uk/data-research/bank-branches-banking-hubs)

11. [1차] 같은 기관 보도자료 「Consumers withdraw £83bn from ATMs in 2022」.

link.co.uk (https://www.link.co.uk/news/consumers-withdraw-83bn-from-atms-in-

2022)

12. [1차] 영국 우체국 발표(2025.12) · 공동 창구 운영 협약. mynewsdesk.com

(https://www.mynewsdesk.com/uk/post-office/pressreleases/post-office-secures-five-

year-agreement-to-continue-operating-banking-hubs-3423193)

13. [1차] 영국 하원도서관 연구브리핑 CBP-9453. parliament.uk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453/)

14. [1차]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Compliance Examination Manual X-2.1」. fdic.gov

(https://www.fdic.gov/regulations/compliance/manual/10/X-2.1.pdf)

15. [1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U.S. Bank Branch Closures and Banking

Deserts」(2024.2). philadelphiafed.org

(https://www.philadelphiafed.org/community-development/credit-and-capital/u-s-

bank-branch-closures-and-banking-deserts)

16. [1차] 미국 연방준비제도 「Banking Deserts Dashboard」(2025.11.3).

fedcommunities.org (https://fedcommunities.org/data/banking-deserts-dashboard/)

17. [2차] 서울신문(2026.2.4) · 점포 감소와 3월 시행. 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6/02/04/20260204500067)

18. [2차] 서울신문(2026.2.5) · 폐쇄 314곳과 의견수렴 기간. 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6/02/05/20260205032001)

19. [2차] 파이낸셜뉴스(2026.2.4) ·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602041812221797)

20. [2차] 뉴스프리존(2026.2.4) · 지역 격차와 이동점포 규모. newsfreezone.co.kr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294)

21. [2차] 시사저널e(2026.2.4) · 사전평가 3단계와 감점. sisajournal-e.com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208)

22. [2차] 한국경제(2026.1.7) · 2024년 말 점포 수. 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774991)

23. [2차] 이데일리 마켓인(2025.11.20) · 2025년 6월 말 점포 수. marketin.edaily.co.kr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506104664236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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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차] 경향신문(2026.2.16) · 자동화기기 7,727대 감소. khan.co.kr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61411001)

25. [2차] 뉴스스페이스(2026.2.16) · 기기 대수와 유지비 추정. newsspace.kr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12592)

26. [2차] 파이낸셜투데이 · 4대 은행 수도권 집중도. ftoday.co.kr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600)

27. [2차] 머니투데이(2026.7.19) · 인구감소지역 점포 수. mt.co.kr

(https://www.mt.co.kr/finance/2026/07/19/2026071616505326482)

28. [2차] 머니투데이(2025.3.13) · 고기능 무인기기 실태. mt.co.kr

(https://www.mt.co.kr/finance/2025/03/13/2025031308012685996)

29. [2차] ZDNet Korea(2024.7.15) · 우체국 금융 취급 현황. zdnet.co.kr

(https://zdnet.co.kr/view/?no=20240715115155)

30. [2차] 주간경향(2026.7.22) · 우체국 은행대리업 협약. weekly.khan.co.kr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7220600051/)

31. [2차] 뉴시스(2025.2.14) · 이동점포 업무 범위. 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4_0003066129)

32. [2차] 이코리아 · 자율규제의 제재 수단 부재 지적. ekoreanews.co.kr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38)

33. [2차]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공동점포와 편의점 특화점포 개점 부진. consumernews.co.kr

(https://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283)

34. [2차] 디지털포용뉴스(2025.10.2) · 고령자 인터넷 이용률. dginclusion.com

(https://www.dginclusi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

35. [2차] 한국금융신문(2023.4.13) · 2022년 말 점포 수. fntimes.com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4131750513075f09e13944d_18)

36. [2차] 이코노미톡뉴스 · 수도권 67% 집중과 지역 농·축협. economytalk.kr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421725)

37. [2차] 한국일보(2025.3.25) · 연령대별 현금 선호 응답. 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514070003132)

38. [2차] 뉴시스(2025.3.25) · 연령대별 현금 선호. 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5_0003111896)

각주
1. 금융감독원 「’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2022.3.31)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2021년

말 6,094곳, 2020년 말 6,405곳, 311곳

감소가 여기에 있다. 1차.

2. 금융위원회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2023.4.13)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2022년

294곳 감소, 인터넷뱅킹 처리 비중, 대체점포

4가지와 자동화기기 제외, 외부 평가자 2인,

분기 1회 공시, 2023년 5월 1일 시행이 이

자료에 있다. 1차.

3. 605곳은 311+294, 하루 0.8곳은 605÷730,

17.3%p는 77.7−60.4다. 2022년 말

5,800곳은 6,094−294이고 한국금융신문

(2023.4.13)도 5,800곳으로 적었다. 571곳은

6,094−5,523, 9.4%는 571÷6,094다. 파생.

4. 한국은행 인터넷뱅킹 이용현황(2023.3.7)

이다. 등록 고객 2억 704만 명은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등록한 건수를 합한 값이다. 1차.

5.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뉴스프리존·

시사저널e(모두 2026.2.4) 네 곳이 같은 값을

적었다. 발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차.

6. 언론은 2020년 말을 6,427곳(파이낸셜뉴스·

시사저널e)이나 6,404곳(뉴스1)으로 적어

금융감독원 원문 6,405곳과 갈린다. 2024년

말은 5,645곳(한국경제)과 5,625곳(뉴시스)

으로 갈린다. 2025년 6월 말 5,545곳은

이데일리 마켓인(2025.11.20)이다. 집계

대상과 출장소 포함 여부가 달라 생긴 차이로

보인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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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코노미톡뉴스 보도다. 금융감독원 「은행

점포 현황」과 은행연합회 공시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폐쇄한 930여 곳의 약 67%가

서울과 경기에 몰렸다고 적었다. 2차.

8. 뉴스프리존(2026.2.4) 보도다. 도시지역 1㎢

당 서울 4.23곳, 성인 10만 명당 12.7곳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5곳이 여기에

있다. 국제 비교값은 산정 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참고값이다. 2차.

9. 파이낸셜투데이와 이코노미톡뉴스 보도다.

2025년 말 기준 4대 은행 수도권 집중도,

지역 농·축협 영업점 4,867곳과 자동화기기

16,246대, 수도권 비중 25.4%가 여기에

있다. 농협은행이 아닌 지역 농·축협 값이라

국내은행 점포 수와 겹치지 않는다. 2차.

10. 머니투데이(2026.7.19) 보도다. 4.7배는

458÷98이다. 2차·파생.

11. 한국은행 202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2025.3.25)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현금

15.9%는 건수 기준 이용 비중이고, 60대

이상 30.2%는 가장 선호하는 지급수단을

묻는 문항의 응답 비율이다. 재는 방법이 달라

나누거나 빼지 않았다. 다른 연령대가 2%

대에서 5%대라는 값은 한국일보와 뉴시스

(모두 2025.3.25)로 확인했다. 1차·2차.

12. 오른 폭 24.9%p는 53.8−28.9이고 전체 성인

15.9%p는 81.3−65.4다. 27.5%p는

81.3−53.8이다. 쓰지 않은 46.2%는

100−53.8이다. 파생.

13. 경향신문과 뉴스스페이스(모두 2026.2.16)

두 매체에서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16개 은행 자료다. 20.6%는

7,727÷37,537이다. 2차·파생.

14. 뉴스스페이스(2026.2.16) 보도의 연도별

값이다. 기기 한 대당 연 1,000만 원은 이

보도만 적은 추정값이라 참고값이다. 2차.

15. LINK 보도자료다. 영국 현금 인출의 90%가

자동화기기에서 이뤄진다고 적었다. 1차.

16. 금융위원회·우정사업본부 발표 자료

(2026.7.14)다.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시행일, 총괄우체국 20곳, 참여 은행 4곳,

취급 상품 두 가지, 실행까지 2일 이상,

2027년 확대 계획이 여기에 있다. 1차.

17. 주간경향(2026.7.22) 보도다. 협약일은

2026년 7월 13일이다. 2차.

18. ZDNet Korea(2024.7.15) 보도다. 금융 업무

우체국 2,500여 곳, 농어촌 1,350여 곳,

월평균 61만 건이 여기에 있다. 2차.

19. 뉴스프리존(2026.2.4) 보도다. 2025년 10월

기준 12개 은행 36대, 정기 운행 지점

43곳이다. 2차.

20. 머니투데이(2025.3.13) 보도다. 5대 은행

779대는 2025년 2월 말 값이다. 업무 범위,

카드 발급 단추가 꺼진 기기, 이용자 인지도

부족, 철거 사례가 여기에 있다. 2026년

대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2차.

21.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보도다. 첫 공동점포는

2022년 4월 경기 용인의 하나·우리

공동점포다. 은행별 개점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2차.

22. 뉴시스(2025.2.14) 보도다. 이동점포는 넣고

찾기와 예금·적금 신규까지 다루고 대출은

다루지 못한다. 2차.

23.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2026년 1월)이다.

조사는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했다. 성인 디지털 금융이해력 59.3점, 70점

이상 28.2%가 여기에 있다. 1차.

24. 같은 자료의 5대 은행 적금 비대면 가입

비중이다. 1차.

25. 디지털포용뉴스(2025.10.2)가 국가데이터처

「2025 고령자 통계」를 옮긴 2024년

값이다. 보도는 발표기관을 통계청으로

적었으나 지금 이름으로 옮겼다.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차.

26. 뉴스프리존과 시사저널e가 평가항목 4개에서

8개 확대와 3단계 절차를, 서울신문과

파이낸셜뉴스가 반경 1km 예외 삭제와 3월

시행을 같게 적었다(모두 2026.2.4).

금융위원회가 방향을 정하고 은행연합회가

공동절차를 고쳤다. 2차.

27. 서울신문(2026.2.4·2.5) 보도다. 원칙 1개월,

반경 10km 안에 다른 점포가 없으면

2개월이다. 문자·우편·창구 안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으로 알린다. 2차.

28. 파이낸셜뉴스와 시사저널e(모두 2026.2.4)

에서 확인했다. 수도권 밖 폐쇄 시 0.2~1점

감점, 신설 시 0.2점 가점이다. 2차.

29. 이코리아 보도다. 공동절차가 은행권

자율규제여서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2차.

30. 점포 운영현황 공시의 항목 구성,

사전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절차 준수를

감독기관이 확인해 공표한 자료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이 서술은 공개된 자료의

범위에 한정한다.

31. 서울신문(2026.2.4·2.5) 두 보도에서

확인했다. 314곳의 65%가 대체수단 없이

가까운 점포로 합쳤다. 204곳은

314×0.65이고 서울신문도 약 204곳으로

적었다. 110곳은 314−204이다. 집계 끝

시점을 2.5 보도는 2024년 10월, 2.4 보도는

2025년 10월로 적어 갈린다. 2차·파생.

32. 영국 하원도서관 연구브리핑이다. 2017년

자율협약과 2023년 법 개정의 흐름이 여기에

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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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국 금융감독청 규정 안내와 보도자료

(2024.7.24)다. 시행 2024년 9월 18일, 지정

14곳, 현금 의존 인구 300만 명이 여기에

있다. 1차.

34. 영국 금융감독청 규정 안내의 접근성 수치다.

1마일은 무료 인출점, 3마일은 무료 현금

접근점 기준이다. 1차.

35. 영국 금융감독청 「Financial Lives 2024

survey」다. 정기 지점 이용자 18%·970만

명, 2017년 40%·1,980만 명, 디지털

미이용층 40%와 75세 이상 30%, 폐쇄 경험

21%, 인출 26%와 입금 22%가 여기에 있다.

1차.

36. LINK 공개 자료다. 평가 대상 2,247곳은

2026년 6월 19일, 공동 창구 권고 282곳은

7월 31일 기준이다. 권고 가운데 몇 곳이 문을

열었는지는 알 수 없다. 1차.

37. 영국 우체국 발표(2025.12)다. 공동 창구

200곳 운영, 정부 목표 350곳, 우체국

11,500곳 이상, 인구의 99.7%가 3마일

안이다. LINK 값과 기준 시점이 달라 그대로

견주면 어긋난다. 1차.

38.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검사 지침의 지점

폐쇄 항목이다. 감독기관 사유서 제출 90일,

손님 통지 90일, 영업점 게시 30일 이상이다.

자동화기기, 이전, 가까운 점포와의 통합,

긴급 인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1차.

39.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보고서

(2024.2)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값이다. 1차.

40. 미국 연방준비제도 「Banking Deserts

Dashboard」다. 2025년 11월 3일

기준이고 판정 거리가 여기에 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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